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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. 10. 22.(목) 

정부, 론스타펀드가 제기한 약 2,800억원 상당  

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파기환송심서 전부 승소

법무부(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)는 2026. 10. 22.(목) 미국계 사모펀드인 

론스타펀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,800억 원* 상당 법인세 부당이득

반환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.

 *  원금 약 1,534억 원, 환급가산금(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)ㆍ지연손해금 예상액 약 1,280억 원 이상

앞서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, 대법원은 

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납세

의무자인 원고들이 아닌 ㈜한국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속한다고 

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. 파기환송심 법원은 

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 청구를 전부 기각

하였습니다(별첨 참고자료 참조).

법무부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지휘청(서울광역공소청)ㆍ수행청(서울지방국세청)

및 소송대리인과 소송 수행방향을 조율하여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,

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이 론스타펀드에게 속한다고 볼 

사정이 없다는 점을 충실히 입증함으로써 부당한 조세 환급을 막아내는 

성과를 거두었습니다.

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“이번 판결을 통하여 2,800억 원 이상의 

국고 유출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.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, 향후 동일

ㆍ유사 쟁점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익을 보호하겠습니다.”

라고 밝혔습니다. ▨

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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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 
법무실

국가소송과

책임자

송무심의관 강선주 (02-2110-4382)

과  장 국 진 (02-2110-3202)

검  사 김다락 (02-2110-4386)

담당자 사무관 남승우 (02-2110-3519)



- 3 -

별첨 참고자료

□ 사건 개요

❍ (’04.~’07.) ㈜한국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들은 론스타펀드의 하위 중간

지주회사들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하면서 관련 국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

관청에 납부

❍ (’08.~’12.) 과세관청은 론스타펀드가 위 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서 국내 고정

사업장이 있다고 보아 론스타펀드에 법인세 부과처분(약 1,763억)을 하고,
위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론스타펀드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· 충당 처리

❍ (’17.) 대법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* 후 과세관청이 기납부 원천

징수세액 환급금으로 공제·충당한 부분을 제외하고 환급하자, 론스타펀드는 

미환급액(약 1,534억 원)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

   * 론스타펀드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

□ 소송 진행 내역

❍ ’17. 12. 26. 원고들, 국가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

❍ ’23. 6. 30. 제1심 법원,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

   ※ (요지) 원고들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상당 환급청구권 인정, 국가는 원고들에게 부당

이득금(약 1,534억 원) 및 이에 대한 일부 환급가산금ㆍ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

❍ ’24. 9. 5. 항소심 법원, 쌍방 항소 기각

❍ ’25. 4. 24. 대법원, 원심판결 파기환송(원고들 전부 패소 취지)

   ※ (요지)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

(론스타펀드)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만 가지는 것이라는 취지

❍ ’26. 10. 22. 파기환송심 법원, 원고들 청구 전부 기각(국가 전부 승소 취지)


